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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언方言과 방언邦言
 

나    운   영

   

     민속음악과 민족음악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두 말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같은 듯하면서도 실은 같지 않습니

다. 민속음악은 향토 음악을 말하는 것이고, 민족음악은 세계성을 띤 예술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. 또한 민속 

음악은 원시 상태에 놓여있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요, 민족음악은 문화적으로 발달한 음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

아도 좋을 것입니다. 

     방언方言과 방언邦言이란 말이 있습니다. 이 두 말은 얼른 생각하기에는 같은 듯하면서도 실은 같지 않습니다. 

방언方言은 지방어를 말하는 것이고, 방언邦言은 세계성을 띤 표준어를 말하는 것입니다. 또한 방언方言은 원시 

상태에 놓여있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요, 방언邦言은 문화적으로 발달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

입니다. 즉  다시 말하면 방언邦言이란 그 민족의 말, 그 나라의 말이란 뜻입니다. 

     물론 방언邦言에는 방언方言이 포함되는 것이지만, 방언方言 가운데  방언邦言이 포함되거나 또는 방언方言과 

방언邦言이 같은 뜻을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인 까닭에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—별로 사용되지 않

는—이 방언邦言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입니다. 

     다음으로는 이 방언方言과 방언邦言,  민속음악과 민족음악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즉  나

는 방언方言과 민속음악,  또한 방언邦言과 민족음악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민속음

악은 방언方言과 같은 것이요, 민족음악은 방언邦言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. 세속음악에 있어서는 일본색을 

일소해야 할 것이며, 교회음악에 있어서는 서양 고전풍을 일소해야 할 것을 항상 역설하고 있는 나는  「한국교회 

음악의 진로」(기독교사상 제 2권 제 5호)에서  「한국적 현대음악」 내지  「현대적 한국음악」을 창조해야 하겠다는 

나의 지론을 이미 발표한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다만 민속조(민속풍)로 작곡한 것

은 거룩하지 못하다거나 근대 또는 현대적 양식으로 작곡한 것은 교회음악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민

속음악과 민족음악, 방언方言과 방언邦言이란 비유로 설명코자 하는 것입니다. 

     한국 교회음악은 먼저 민속적인 것으로 출발하여 민족적인 것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비록 방

언方言적인 것으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단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나는 도리어 20세기 후반기에 태

어난 한국 사람으로서—이방적인 동시에 방언적 존재밖에 되지 않는—낡아빠진 18세기적 서양풍을 아직도 맹

목적으로 모방, 추종하려 드는 것이 그릇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. 모름지기 민족성과 시대성을 등진 것

을 음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민속적 소재를 발전 시켜 현대화하여 우리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

양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?

   민속음악과 민족음악!

   방언方言과 방언邦言!

   이 두 말의 뜻을 재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< 1958. 5. 불기둥 >


